	[image: image1.jpg]- KBO<d]1







	KBO보도자료 Ｉ www.koreabaseball.com Ｉ www.facebook.com/kbo1982 Ｉ T.3460-4600 Ｉ F.3460-4638



2019년 KBO 제5차 이사회 및 사장단 워크숍 결과
2019. 8. 28. (수)
KBO(총재 정운찬)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2019년 제5차 이사회와 KBO 리그 활성화를 위한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약 개정안 및 KBO 리그 경기력 향상과 팬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전력 상향 평준화 차원에서 트레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명권을 2장 이내로 선수와 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단, 지명권을 양수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입단 후 1년간 트레이드 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11월 프리미어 12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는 2020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할 경우 이번 대회에 한해 기존 대회 등록일수 보상 규정에 추가로 FA 등록일수 3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KBO 이사회는 워크숍에 앞서 KBO 리그 중장기 발전 전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KBO 리그 경기력 향상 및 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KBO와 구단 사장단은 현재 한국 프로야구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먼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외국인선수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외국인선수 샐러리캡과 육성형 외국인선수 도입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FA제도는 올해 안에 제도 변경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핑 위반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 운영과 관련해 내년부터 혹서기 선수단의 체력 보호를 위해 2연전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군 엔트리 등록 인원 확대안과 포스트시즌 경기 방식 변경안 그리고 스피드업을 위한 비디오판독 시간을 3분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 활성화와 선수 육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퓨처스리그 경기수 확대를 검토하고 퓨처스리그의 정규시즌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KBO 교육리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마야구와 관련해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독립리그, 대학리그, 프로 3군리그를 통합한 리그 창설을 검토하고 은퇴 지도자와 선수들이 초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코치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코치 아카데미 등 코치 육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리그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팬서비스와 선수와 팬이 함께하는 이벤트, 어린이팬 유치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기로 했다.
KBO 이사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팬서비스 강화로 KBO 리그가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리그가 될 수 있도록 KBO와 10개 구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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